
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[별표 1의2] <개정 2020. 8. 21.>

반려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 의무(제4조제5항 관련)

1.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

가. 사육공간의 위치는 차량,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

없는 곳에 마련할 것

나. 사육공간의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

다.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

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하되, 다음의 요건을 갖출

것

1)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(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

길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2.5배 및 2배 이상일 것. 이 경우 하나의 사

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

충족하여야 한다.

2)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

라.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, 추위, 눈, 비 및 직사

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

마.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의 길이는 다목에 따라 제공

되는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로 할 것

2. 동물의 위생ㆍ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

가. 동물에게 질병(골절 등 상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발생한 경우 신속

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할 것

나.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

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할 것

다.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

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

라.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

물을 공급할 것

마.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,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

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

바.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


